
코스맥스, 중국시장 개척 본격화
중국 2번째 광저우 공장 완공 … 기초·색조제품 4000만개 생산

코스맥스(대표 이경수․송철헌)는 3월 완공한 중국 광저우 공장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광저우 공장은 2004년 가동한 상하이 공장에 이은 코스맥스의 중국 2번째 공장으로 2만5282㎡ 대지에 연면

적 6800㎡이며, 생산능력은 기초 및 색조 화장품 4000만개이다.

코스맥스는 상하이 공장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3년 이내에 생산량을 1억개 수준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윤원일 광저우 코스맥스 대표는 “광저우 공장 가동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남서

부 지역의 브랜드 화장품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맥스는 앞으로 중국에서 대형 고객기업 유치, 생산품목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상품 구성, 다양한 유통채

널 활용 등의 전략으로 현지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지킬 방침이다.

최경 코스맥스 중국 총괄 사장은 “광저우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6월 매출액이 중국시장 진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해 중국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맥스는 중국 이외에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년 7년 연속 매출 신장

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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